
심사총평

심의위원명(가나다순) : 김광보, 김건중, 김옥란, 전강희, 최원종, 허난영, 허순자

경기아트센터의 경기도극단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제4회 창작희곡공모가 
있었습니다.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68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경기도극단은 
작년 제 3회 공모부터 ‘경기도’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경기도라는 큰 
주제 아래 ‘역사’, ‘지역’, ‘청년’, ‘거주’, ‘비인간’을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들
이 많았습니다. 공간적 배경이 경기도라면 시간적 배경은 과거, 현재, 근미래, 혹은 
이 모든 시간대가 교차하는 등 흥미로운 설정이 돋보였습니다. 경기도의 지역성을 배
경으로 남북한 문제, 재개발 건설, 주택 문제, 교통 문제 등이 구체적인 일상처럼 그
려지는 작품들이 다수였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   

예심은 6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별도로 희곡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 결과, 
총 14편의 희곡이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.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가나다 순서)

-나도 좋아, 핑크
-납작 업드려 너를 응시한다
-너와 나와 그
-더미 가족과 도로 위의 불꽃놀이
-두 개의 약속
-막장인생
-먼저 걸음한 여자
-박신장
-버닝: 타오르는 삶
-상어는 죽었다
-세 개의 화령전 작약
-이름 없는 집
-의빈성씨 졸기
-8004

본심은 내부 심사위원 1인이 추가되어 7인의 심사위원이 진행했습니다. 모두 모여 위
의 희곡 14편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모든 희곡이 보여주는 세계가 



흥미롭고,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고, 전개 방식이 설득력이 있어 심사가 쉽지 
않았습니다. 결론적으로 문학성뿐만 아니라 공연성, 특히, 경기도극단의 배우들과 어
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이후, 공연성을 고려하되, 이야기
가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띠는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,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까
지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 심사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습
니다.

신중한 논의 끝에 <버닝: 타오르는 삶>과 <세 개의 화령전 작약>을 최종후보로 선정
했습니다. <버닝: 타오르는 삶>은 동시대에 적합한 주제 의식을 지닌 작품으로 인물 
설정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가 보편성과 설득력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작품입니다. 무
거운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지만, 문체가 유머와 블랙코미디 사이를 적절하게 넘나들
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<세 개의 화령전 작약>은 수원이 낳은 인물로 널리 알려
진 나혜석의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와 현재를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
를 교차시켜 진행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익숙한 이야기를 독특한 극구조로 풀어내고 
있어 기존의 나혜석을 다루는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습니다. 두 작품 모두 
훌륭하지만, 올해 경기도 극단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
극의 힘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지원해 주신 모든 극작가분들게 고마움을 전합니
다. 감사합니다.   


